
아이의 신호를 읽는 연습
육아정책연구소 공모전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 사례



• 2025년 1월에 태어난 여자아이예요!

• 먹고 싸고 자는 생활 리듬이 비교적 안정적인 아이예요!

• 체구가 토실토실한 편이에요!

• 낯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좋아하는 아이예요!

• 새로운 물건이나 공간을 보면 꼭 만져보고 탐색해 보고 싶어해요!

아이의 일상에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이 프로필

아이가 10개월쯤 되었을 때, 

옹알이와 탐색 행동 앞에서

‘가르치기’보다 ‘반응하기’를 

고민하게 된 순간이 왔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에게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지,

자연스럽게 함께 고민하게 되었어요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에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무슨 마음일까?” 

하고 관심을 갖게 됐어요.

문제 인식



옹알이를 시작한 아이, 
부모의 기준이 
필요해졌어요!

경험담보다, 

근거를 갖고 아이와 소통하고 싶어졌어요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개인 경험담보다 공공기관에서 만든 
아래 2개의 부모교육 자료를 찾아 공부해 보기로 했답니다.

옹알이와 몸짓, 보챔이 늘어나면서
아이가 무언가를 표현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같은 상황에서도, 부모의 반응에 따라

아이의 표정과 행동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요.

바로 제지하거나 설명하는 방식이
늘 맞는 선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각에 맡기기보다 기준을 세워 

아이에게 반응하자”는 결론을 내렸어요.

문제 인식



부모교육 자료를 통해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 과정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육아는 처음이지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2018)

행동을 고치기보다, 아이의 신호를 먼저 읽어보게 되었어요

부모 교육자료 ①

배운 점

“그러나 부모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중 
많은 부분이 영아기의 자연스러운 발달 과정이에요.”

p.48

“우리 아이가 문제라고 생각되는 행동을 보일 때… 전후사정을 
살피고 아이의 움직임과 행동을 잘 관찰하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p.48

인상 깊은 구절

울음이나 보챔, 반복 행동을
바로 고쳐야 할 행동으로 보기보다

아이의 정서가 자라고 있다는 신호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 전에 전후상황을 
관찰하는 습관이 부모의 반응을 더 차분하게 

만들어 준다고 배웠어요.

관점 형성 ①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은
일상에서 부모의 반응이 쌓이며 자라요!

가르침보다는 부모의 안정적인 반응이 중요함을 알았어요

「영유아 발달 신호에 맞춘 양육 첫걸음」 (교육부·대전광역시교육청·육아정책연구소, 2025)

부모 교육자료 ②

배운 점

놀이는 곧 관계이고, 관계는 발달의 토대입니다p.48

0~2세 아이에게는 특별한 놀이보다 일상이 곧 놀이입니다p.48

인상 깊은 구절

사회·정서 발달은 ‘특별한 교육’보다, 
부모와의 관계(눈맞춤·미소·다정한 응답)가 

반복되며 쌓이는 과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뭘 가르칠까”보다 
“오늘의 일상에서 어떤 반응을 더해줄까”로 

기준을 옮기게 되었어요 
양육자의 따스한 눈맞춤, 미소, 다정한 응답이 더해질 때, 일상은 
아이에게 가장 풍요로운 놀이이자 배움의 시간이 됩니다

p.48

관점 형성 ②



부모의 반응 순서를 바꿔 보기로 했어요!
아이의 행동을 멈추게 하기보다, 감정부터 읽어 보았어요

부모 중 한쪽이 아이에게 먼저 말로 반응하고, 다른 한쪽은 아이의 변화를 지켜보며 같은 방식을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감정을 먼저 받아주었을 때
아이가 더 빨리 진정되는 경우가 늘었어요

부모가 급해지지 않으니
아이의 반응도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왜 그래!”

“안 돼! 하지마!” 

아이의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하기 아이의 감정을 말로 짚어보기

“속상했구나~”

“원하는 게 있었구나~”

변화 1 변화 2

가정 내 적용 ①



부모 중 한쪽이 환경을 정리하면, 다른 한쪽은 아이의 반응을 관찰하며 같은 방식을 이어 나가기로 했어요!

아이가 더 오래 집중해서 
탐색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의 행동을 막지 않아도 괜찮다는 경험이 
부모에게도 여유를 주었어요

던지거나 두드리는 
물건을 바로 뺏기

아이의 행동을 바로 멈추게 하기 아이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기

안전한 물건과 공간을 
미리 준비하기

변화 1 변화 2

아이의 탐색 행동을 존중해 보기로 했어요!
아이를 행동을 바꾸기보다 환경을 안전하게 바꿔보았어요

가정 내 적용 ②



부모가 시도와 과정 중심의 칭찬 표현을 계속 써서 아이가 익숙해지도록 했어요!

아이가 탐색을 마친 뒤
부모를 바라보는 시간이 더 잦아졌어요

아이가 부모의 반응을 기다리는 듯한 
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잘 했어”

“대단해”

결과 중심의 칭찬하기 시도와 과정을 말로 표현해주기 

“해보려고 했구나~”

“궁금했구나~”

변화 1 변화 2

결과보다 시도와 과정 중심의 말로 표현해 주었어요!
‘잘했어’ 하고 결과를 칭찬하기 보단, ‘궁금했구나’ 하고 과정에 반응해줬어요

가정 내 적용 ③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은
아이의 하루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어요!

아이와의 소통은 부모가 실천할 때 의미가 있음을 알게 됐어요

아이의 사회·정서 발달은
무언가를 가르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보내는 하루하루 속에서 자란다는 걸 

이해하게 됐어요

아이의 울음과 몸짓, 작은 행동 하나까지도
“지금 어떤 마음일까” 하고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에서 변화된다는 

것을 경험했어요

부모교육은 지식으로 
알게 되는 순간보다,

가정에서의 작은 변화가 쌓일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변화와 의미


